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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

2015년 시행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甲주식회사가 성립한 후 6개월이 경과하였으나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A는 자신이 소유한 甲회사의 주식을 B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주식양도에 관하여 甲회사에 통지를 하였으나, B에 대한 명의개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에 A는 B에게 양도한 주식을 C에게 이중으로 양도

하였으며, C는 양수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그러나 B와 C는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의 통지를 하거나 양도에 대한 승낙을 받지는

않았다. 그 후 대표이사인 D가 소집한 임시주주총회에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출석하여 영업의 주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만, 이

임시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하여 B에게는 소집통지가 없었다. (총 25점)

1) B는 자신이 양수한 주식에 대하여 A회사에 명의개서를 요구할 수 있는가?

(15점)

2) B는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가? (10점)

제 2 문. A는 ‘맛나떡집’이란 상호로 영업을 해 오던 중, 건강상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워

떡집 영업시설 전부를 B에 양도하였다. B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떡집을 운영해 오고 있다. (총 15점)

1) A가 영업을 양도한 지 6개월 후 건강이 회복되어 ‘맛나떡집’ 근처에 ‘일류

떡집’을 개업하고 영업을 재개하였다. B가 A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상법상

권리는 무엇인가? (7점)

2) A가 영업을 B에게 양도하기 전에 A의 종업원 C가 자동차로 떡을 배달하다

행인 D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경우 D는 A와 B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8점)

제 3 문. 20대인 A는 자신의 승용차에 관하여 甲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승용차를 주로 운전하게 될 자기 자신을 주운전자로 기재하지

않고 실제로는 이를 운전하지 않을 50대의 B를 주운전자로 기재하였다. 甲보험

회사의 보험설계사는 A에게 주운전자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의 불이익에 대한

약관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甲보험회사는 A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 자동차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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